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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배우는것이 조리쪽이여서 미래에 장사를 하게된다면 조심해야 할것 같아서 미성년자들의 술,담배 구매를 조사하게 되었다.최근에 10대들이 편의점,음식점 에서 술담배를 사고 자신에게 팔았다며 그 판매처를 신고하여 판매처들이 곤란해하고 있다고 한다.미성년자의 판매에 대한법을 찾고 과태로나 징계가 얼마나 가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했다.
즉, 미성년자의 술,담배 구매로 인한 판매처의 문제들을 해결한 방법에 대해 조사하려한다.




첫번째로 미성년자가 음식점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자진신고 할때 생기는 판매처의 불이익이 생긴다는 것이다. 사장님은 실수로 팔거나 신분증 위조로 인하여 팔고 마신 학생들이 자진신고 하여 그 영업한곳은 3개월 영업정지를 받는다고 한다 어느한곳은”현수막을 내건 대구의 한 음식점 사장은 “미성년자들이 새벽 2시 넘어 들어와 25만 7,000원 어치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판매자만 피해를 입고 정작 마신 학생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미성년자가 술,담배를 하기위해 돈을 주고 신분증 위조를 한다는 것이다. 어느한 뉴스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하기도 합니다.취재해보니 하루만에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주는곳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신분증 의조가 심해져 그에 속은 피해자들이 많이 나와서 문제이다. 하지만 신분증 위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수는 있지만 그것을 알아차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미성년자들이 술,담배를 사기 위해서 노인들을 협박 하여 일명 ‘담배 셔틀’이라며 도닝 없는 노숙자나 거절을 못하시거나 힘없는 노인분들에게 가서 담배를 사달라며 돈을 주는 행위입니다. 한 사건으로는 “최근 10대 학생들이 60대 할머니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고 폭행을 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다면 폭행을 하여 협박을 한다는지 위협을 한다는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이다 미성년자들의 법이 허숳한 부분이 있어 판매자나,노인 분들이 되려 피해를 입는것 같다고 생각한다. 음식점 에서 주류를 마시면 마신 학생은 피해없이 학교에서 방성문 같은것을 쓰면 그만이고 정작 속아서 판 판매업자들은 손해를 봐야한다는 점이 어이가 없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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